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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이
연화장 세계
밝은 등불
세상 곳곳에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관음보살상과사천왕상등은불교의자비정신과호법정신발현을상징한다. 우아한불빛이매력적인전통의등은한지의곱고화사한색채를잘드러냈다는평가를받았다.

조계종총무원장자승스님의관불모습

이날어울림마당에는화려한군무가대중의환희심을자아냈다. 함성과웃음꽃이넘쳐나부처님오신날이바로지금임을느끼게했다.

연등축제는이제전세계인의축제다. 불심가득한아이들의마음이귀여운율동으로표현됐다.승가원장애아동의제등행렬. 승가원은불교계최대장애아동복지법인이다.

“전통의멋과

흥이넘치는거리”

“10만연등

모두의마음하나로”

“신나는무대끝에

꽃비가내려”

종무원장 법성

회 장 류병선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대구교구종무원

성 불 사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132-4
TEL 053)322-0567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9(보현사내)
전 화 053) 253-2886
자비의 집 053)253-1082

■신도회 후원계좌번호 안내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 
대구은행 096-04-000193-7
(복지재단무료급식소 자비의집 류병선)

●장학회 후원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대구시신도회)
대구은행 043-10-010486   
국민은행 028201-01-013886  
우리은행 1005-901-797252
외환은행 630-007485-229  
농 협 301-0075-8540-01   
(입금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불불기기 22555566((22001122)) 임임진진년년부부처처님님오오신신날날
「「마마음음에에 평평화화를를 세세상상에에 행행복복을을」」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희열

합동석물(주)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대구광역시 신도회
무료급식소자비의집

대한불교일승종

약 천 사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산 노 적 사

주 지 종 후

사부대중일동

주 지 자 운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TEL02)353-5016

■서울구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TEL02)3391-8523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佛佛紀紀22555566年年壬壬굪굪年年 Buddha’s birthday

착하고 악함을 자세히 살피면 두려워하고 꺼려할 것 저절로 알게 되어 그것을 두려워하여 범하지 않으면 마침내 걱정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세상에 복된 이를 만나 그 어진 이를 따라 행하면 모든 바라는 바 잘 이루게 되어 복록은 갈수록 늘어난다.



5월 19일 수만 개의 화려한 장엄등으로 밝게 빛난 연등
축제가 서울 시민들의 환호 속에 막을 내렸다. 19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종로를 지나 조계
사까지 이어진 연등행렬은 한국인을 넘어 세계에 한국전통
과불교문화를알리는축제 한마당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태고종 총

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등 각 종단의 대표들을 비롯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등을 들고
종로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를되새겼다.
한편 5월 20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는 한국전통과 불

교문화를 체험하는 불교문화마당이 펼쳐졌다. 이 행사에는
사경체험, 절 체험, 연꽃등 만들기, 단청그리기, 한지공예,
도자기 등 120여 부스들이 설치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
이 진행됐다. 이날의환희를사진을통해 전한다.

글=노덕현기자·사진=박재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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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귀 열리고

자비 일깨워

세상의 행복

가꿉시다

제등행렬·불교문화마당

연등축제피날레인회향한마당에참가한한마음선원청년회회원들이부처님오신날을기리며축제를즐기고있다.

회향한마당의공연모습. 한국의멋이물씬풍긴다.

불교문화마당에서연등을만드는외국인들 한마음선원한마음등 축제를밝히는연등행렬

제등행렬에는연등회중요무형문화재지정을축하하는다양한전통등이선보여시민들의눈길을끌었다.

세계최대와불(열반상)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국가안정과소원성취를기원하는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옴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신비한쌀바위(미암사)
(충남지방문화재제371호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
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
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
원성취하였으며원적외선이방
사되어노화가방지되고혈액순
환이촉진되며신진대사가원활
해집니다. 

시험합격,사업번창,학업성취,자손득남,운수대통,무병장수

세계최다층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험
33층 진신사리탑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창사 19주년 기념 성지순례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미얀마 성지순례 ↞고품격 상품 ↞
일 정 : 양곤 바간 헤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210만원
출발일 :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일, 6월21일, 6월23일

*전일정특급호텔(세도나, 뜨레져, 후핀) 가이드기사팁,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식사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29만원 / 6월~7월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헤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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